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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‘원로 예술활동 지원’의 개인과 단체 분야 모두 예술적 역량과 추진능력, 사업계획의 구체
성, 작품 내용의 우수성과 예술성, 기대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4인의 심사위원이 살펴보았
다. 이러한 기준은 함께 심의한 ‘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’에도 해당한다.

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오랜 시간 활약해온 지원작들이었으나, 대체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
심의였다. 

 근래에 들어 지원사업마다 부각되었던 ‘청년’ 지원 사업과의 세대적 균형감을 맞추고 상생
을 위해 기획된 공모사업으로 볼 수 있다.

 그간 지혜와 오랜 세월로 무장해온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지원사업이나, 지원작들의 
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으며, 새로운 모색보다는 그간 행해온 것들을 다시 선보이는 
작품들도 보였다. 

 심의 과정에서 원로의 활동력과 연행력이 여전한지, 무대에서 안전하게 기량을 보여줄 수 
있는지, 자신의 이름을 내걸어 후배나 제자를 앞세운 공연은 아닌지 등등을 검토하였다. 그
중 원로가 된 예술가의 ‘다시 보고 싶은 작품’을, ‘기획력’이 돋보이는 지원작들을 선정했
다.


